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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에 있는 캠퍼스들 잘 되고 있습니까? 캠퍼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

생활 할까 말까 하는데 누가 잡아당기는 사람이 없으니 (신앙생활)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. 인

생들이 곤고하니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. 

그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곤고한 것입니다. 인생의 직이 높아야 

합니다. 

부산에 있는 교회에 캠퍼스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. 그런 교회에 가서 캠퍼스를 좀 개척해주기 바랍니다. 한번 

안 되면 계속 허리 꺾인 새우처럼 잘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없는 교회에 좀 나눠주기도 하고, 협조도 해

주고, 엘리트들 전도도 좀 해주고 하십시오. 그래야 부산전체의 젊은이의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. 가정에 젊은

이들이 없으면 가정에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. 캠퍼스에 몇 명만 전도해줘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. 너무 크

다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 나가는 회원이 생깁니다. 그러면 전체를 볼 때 손해입니다. 

그래서 캠퍼스가 많은 교회가 캠퍼스가 없는 교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. 거기 자체 힘으로는 안 됩니다. 교

회도 작아서 사람들이 잘 안가고 학생들도 없으니 잘 안갑니다. 시장에서 할머니들 장사하는 것 보면 무조건 

옆의 집보다 많아야 합니다. 물건이 못한 물건이라고 해도 많으면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사가게 됩니다. 그런 

원리랑 같은 것입니다. 심리적인 세계이니까요. 캠퍼스가 70명은 되어야 한 개의 지역이 됩니다. 캠퍼스 전체

를 볼 때 각 캠퍼스가 30명은 기본이고 70명은 넘어야 합니다. 그리고 몇 명씩 개척하는 곳 있고 그렇게 보

는 것입니다. 내가 있을 때 전남대 300명까지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? 

내가 그때 25번 강연을 해줬습니다. 열심히 하고 (여러분도) 그 만큼을 해줘야 합니다. 하는 사람이 하는 것

입니다. 밀어붙이고 하는 것입니다. 캠퍼스 맡고 있어도 교회 목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.  중고등부와 같이 

해서 잘 해나가기 바랍니다. 

중고등부는 2만 명이 넘으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. 중고등부들은 의식 없이 무엇

이든 합니다. 의식을 안 합니다. 그러나 캠퍼스는 의식합니다. 나이를 먹으면 의식을 합니다. 신앙생활을 막 

못합니다.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해놔야 합니다. 크면서 대학부를 잡으면 그만큼 직장인들은 더 어려워집니다. 

어른들은 더 어렵습니다. 그러니 이런 것을 알고 하면 더 위대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. 

젊은 사람들은 약하면 안 됩니다.  젊은 사람이 약하면  전체가 약해지고 가정에서도 힘이 약해집니다. 

섭리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. 각자가 다 의사가 되어야 자기를 관리해야 합

니다.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. 

 


